
 

당신 자신의 삶이 더욱 

‘소중하고, 
사랑스럽게’ 
느껴지던 순간은 
언제였나?

Thanks 2025
 

지금 이 순간 
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네 
아무 흔들림 없이 
무엇엔가 쫓기던 나, 미친 듯이 달리던 나 
고요히 서 있네, 고요히 서 있네 
태양도 멈추었네 _ 메이 사튼 《나 이제 내가 되었네》 중에서

지난 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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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anks 2025   

  

‘변함없이’ _________.  

 올해 여러분은 ‘자신의 삶이  

더욱 소중하고, 사랑스럽게  

느껴졌던 순간’이 있었나요?

그 소중한 경험을 친구들에게도 

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

올해, ‘자신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, 
사랑스럽게’ 느껴지던 순간은 언제였나요?



   

자신의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고, 자기 자신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봅시다.

올해 내 삶이 더욱 소중하고,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순간은 

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.

Thanks  2Q25


